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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연구는 중년의 그릿이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그 관계에서 중
년기의 발달과업에 해당하는 사회적 생성감의 매개효과가 삶의 의미발견에 의해 
조절되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만 50세-64세 자녀가 있는 
중년 남녀 420명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설문을 실시하였다. 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요 변인 간에는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 및 직접효과가 나타났으며, 중년의 그릿
과 성공적 노화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생성감의 매개효과 역시 유의했다. 또한 사
회적 생성감을 매개로 한 그릿과 성공적 노화의 관계는 삶의 의미발견 수준에 따
라 조절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중년에게 있어 의미발견 수준이 높을수록 
그릿과 성공적 노화를 매개하는 사회적 생성감의 영향력이 커짐을 의미한다. 즉, 
본 연구는 긴 노년기를 앞둔 중년 남녀를 대상으로, 성공적 노화를 도울 수 있는 
심리적 자원들이 어떠한 역동으로 기능하는지 밝혔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주요어 : 중년, 그릿, 성공적 노화, 삶의 의미발견, 사회적 생성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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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2021)는 한국인의 중위 연령(median)이 
2021년 44세, 10년 뒤인 2031년에는 50.4세로 약 
5~6세 정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추세는 보다 건강하고 부유해진 ‘젊은 노인(young 
old: YOLD)’(보건복지부, 2020)의 선택이 소비재와 
서비스, 금융시장을 뒤흔들 것이라는 전망과 더불
어 중․노년의 사회․경제적 역할이 중대해지고 있
음을 시사한다(The Economist, 2020). 고령화로 
인한 기대 수명의 증가는 중년의 연령 범위를 상승
시키고, 중년과 노년을 구분 짓는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고 있다. 더하여 19세기 이후 노인을 결정하는 
통상적인 연령 기준은 65세였으나 노동 시장에서 
퇴장하는 시점의 평균 연령이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바, 노인 연령의 상향 조정이 계속해서 고려되고 
있다(이태석, 2022, pp.3-4).  따라서 우리는 중년 
개인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의 삶을 준비할 수 있
도록 심리사회적 요인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확인
하고, 성공적 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실증적 토대
를 마련해야 한다. 중년은 여전히 건강 및 교육수
준이 높아 경제와 사회에 기여도가 크며, 부모 부
양과 자녀 세대 돌봄이라는 이중 부양의 역할도 지
고 있다는 점에 비춘다면(김유경, 2019), 이들의 성
공적 노화는 비단 개인의 안녕감뿐만 아니라 사회
의 건강과 직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황남희 등, 
2019). 

중년기는 종종 위기(crisis)라고도 불린다(Fruend 
& Ritter, 2009; Giuntella et al., 2023). 노화로 
인한 체력의 감퇴와 죽음에 대한 불안감, 은퇴를 
앞두고 자기 능력의 한계를 느끼는 등 이전 발달 
시기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개인 내적인 변화로 
혼란을 경험하기 때문이다(Infurna et al., 2020). 
개인 외적으로는 자녀의 결혼과 자립, 노쇠해진 부
모 부양의 부담 등을 맞닥뜨리기도 한다. 그러나 

이를 계기로 자신에 대해 성찰하는 시간을 갖게 되
고(변외진, 김춘경, 2006), 자기 확신과 자기 능력
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이 증가한다고도 밝
혀져 있다. 또한 중년기에 경험하는 폭 넓은 사회
적인 경험은 개인의 유능감과 책임감, 지식의 풍부
함 같은 긍정적 특성을 숙달하게 한다. 따라서 중
년기에 요구되는 과업과 동시다발적인 변화에 잘 
적응하는 것은 노년기에 마주할 신체적, 심리적 어
려움에 대한 예방책과도 같다(Lachman, 2004). 

노화를 다룬 다수의 연구에서 노후 준비 시기를 
노년기가 아닌 20대에서 30대 후반이라고 제시하
듯(이소정, 2009), 건강하고 행복하게 나이 듦을 특
정 시기에 국한 시키지 않고 생애주기적 관점으로 
그 영향력을 다루려는 시도가 확대되고 있다(김경
미 등, 2011; 임희규, 2012). 그중에서도 성인에서 
노년으로 전환되는 주요한 준비 기간이자(배문조, 
2009; Lachman, 2004), 노년의 삶의 질을 좌우하
는 결정적 배경이 되는 중년기는 성공적인 노화를 
준비해야 하는 가장 핵심적인 구간이다(Infura et 
al., 2020).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어진 노년의 삶과 
성공적 노화를 대비하는 데 이바지하는 중년기의 
자원들이 어떤 기제로 작용하는지는 충분히 탐색 
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노화와 관련된 기존의 연
구는 대부분 노년기에 국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임희규, 2012), 노화로 인한 신체적 기능의 쇠퇴 
또는 장애에 관련된 연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개인 내적 요소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이다(Depp et al., 2010).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성인기와 노년기를 연결하는 중추적 시기의 중
년 남녀를 대상으로(Infura et al., 2020), 성공적 
노화를 예측하는 심리사회적 변인은 무엇이며, 이
에 해당하는 변인 간의 역동은 어떠한지 살펴보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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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년 및 노년기의 고유한 발달적 특색을 포함하
고 있는 성공적 노화(Successful Aging)는 중․노
년기의 정신적 안녕감을 확인할 수 있는 다차원적 
개념이다. 성공적 노화를 다루는 이론들은 노년기
에 개인이 경험하는 신체적, 인지적, 심리적 도전
들에 직면하여 적응하고 숙달한 상태를 성공적 
노화라고 정의하고 있다(Nimrod & Ben-Shem, 
2015). 한편, Rowe와 Kahn(1997)은 질병과 장애
가 없이 좋은 인지적․신체적 기능을 유지하며 적
극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성공적 노화의 
주요 3 요인이라 설명하며 이를 고루 갖춘 상태를 
성공적 노화라 정의하였다. 그러나 Rowe와 Kahn
의 성공적 노화 모델은 지나치게 노인의 신체적 기
능과 활동성만을 강조한다는 비판을 받았다(Young 
et al., 2009).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성공적 노화
를 구성하는 신체, 심리, 사회적 차원을 차등적으
로 접근하여 바라봐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으며
(Phelan et al., 2004), 기존 성공적 노화 모델에 
결혼 상태와 그 만족도(Ko et al., 2007), 여가 활
동(Lee et al., 2011) 등을 추가하는 시도들 또한 
이루어졌다. 정리하자면 성공적 노화란 다채로운 
사회적․심리적․신체적 변화에 적응하여 이룬 다
양한 영역에서의 안녕감을 통합적이고 포괄적으로 
다룬 개념이며(Phelan et al., 2004), 개인의 신체
적, 심리적, 사회적 기능과 삶의 만족도 수준에 의
해 측정된다(Rowe & Kahn, 1997). 이처럼 성공적 
노화의 개념적 의미가 ‘잘 나이 듦(aging well)’이
라는 긍정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지만(Rowe & 
Kahn, 1997), 아직도 노화를 전반적 손실 또는 고
착된 부정적 상태로 바라보는 견해가 존재한다. 
2001년부터 2010년 사이의 ‘한국노년학’에 게재된 
사회과학 분야의 연구영역 및 주제별 분석에 따르
면, 세대 간 문제 연구 가운데 과반수(54.1%)는 노

인을 다른 세대로부터 도움을 받는 존재 혹은 부담
으로 묘사하였다고 보고된 바 있다(최은영, 김정석, 
2012).

한편, 노화에 대한 기존의 부정적 인식에도 불구
하고 중․노년기의 장기화와 그에 따른 영향력 증
가는 능동적인 주체로서 성공적 노화를 경험하는 
이들의 내적 역량과 그 기제에 대한 탐구를 촉구하
고 있다(김동배, 2008). 전 생애주기 내에서 비교하
였을 때 중년의 삶 만족도와 정서적 경험은 안정적
인 상승 궤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Baird et al., 2010). 그러나 동시에 우울증, 불안 
및 심각한 심리적 불편감의 비율 또한 중년기에서 
가장 높다는 상반된 결과도 존재하고 있어(Brody 
et al., 2018), 성공적 노화에 대한 역량에는 개인 
간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배유진과 양수진
(2022)은 중년의 심리적 상태의 비일관적인 결과의 
원인을 바로 중년기 성인의 심리사회적 자원에서 
찾았다. 해당 연구에서는 내적 자원에 따른 다양한 
삶의 다양한 결과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개인의 비
인지적 성격특성인 그릿이 높을수록 정신적 안녕감
이 높고 중년기 위기감은 낮다는 결론을 얻었다. 
이 외에 김예본과 양수진(2021), 황예은과 양수진
(2020)의 연구에서도 그릿이 중․노년의 삶에 미치
는 긍정적 영향력이 반복 검증되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근거에 기반하여 본 연구에서는 노화에 따른 
불가피한 인지적․신체적 손실을 보상하고 대체할 
수 있는 대표적인 심리 내적 역량으로 그릿에 초점
을 두었다.

그릿(Grit)은 역경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장기적
인 목표를 이루기 위해 계속하여 열심히 노력하
는 비인지 성격특성을 의미한다(이수란 외, 2021; 
Duckworth et al., 2007). Duckworth 등(2007)
에 의해 개발된 그릿은 흥미 지속성과 노력의 꾸준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엄지원, 양재원, 배유진, 양수진

58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Vol.36, No.2, 2023 journal.baldal.or.kr

함 총 2 요인으로 구성된 개념으로 설명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여기서 흥미 지속성은 열정에 해당하
는데, 자신의 목표와 흥미를 쉽게 또는 자주 바꾸
지 않고 일관되게 유지하는 경향성을 말하며, 노력
의 꾸준함은 실패나 역경에도 불구하고 계속 시도
하고 노력하는 경향성을 의미한다(Duckworth et 
al., 2007). 그릿은 오랜 기간이 요구되는 고된 훈
련의 통과 및 낮은 중도 탈락률, 고등학교와 대학
교의 학업 성취 능력 등 발달 주기에 따라 요구되
는 과업 또는 목표의 성취를 정적으로 예측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Duckworth et al., 2007; 
Eskreis-Winkler et al., 2014). 흥미와 성실성 측
면에 있어 회복탄력성 또는 삶에 대한 적극적 태도
와 같은 다른 심리 내적 변인들과 비슷한 맥락을 
갖고 있지만(McGinnis, 2018), 그릿의 고유한 특성
은 자주적인 열정을 갖고 장기적인 목표를 달성해 
나간다는 점에 있다(강문선, 양수진, 2019). 

그릿에서 정의하는 ‘장기적인 목표’란 오랜 시간
이 걸리더라도 역경과 어려움을 인내하고 지속적인 
열정을 발휘하는 일을 뜻한다. 이는 에릭슨의 생애
주기 이론(1963)에 따른 발달과업 특성과도 매우 
유사한 면을 갖고 있다. 모든 심리사회적 발달 단
계에는 각각의 과업과 위기가 존재하는데, 다음 단
계로 넘어가야 하는 전환점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
해서는 열정과 인내가 요구된다. 또한 인간의 발달
은 평생을 거쳐 누적되는 과정이므로 발달과업만큼 
장기적이고 큰 범위의 목표는 없다. 이러한 면에서 
발달과업은 그릿에서 이야기하는 장기적인 목표와 
같은 맥락에서 설명될 수 있다. 특히 그릿은 개인
의 심리적 건강과 주관적 안녕감에 긍정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Hou et al., 2022). 
그릿을 가진 사람은 개인의 장기적 목표에 대해 열
정과 끈기를 발휘하기에 건강한 삶과 성취를 경험

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노년기의 발달적 특성을 
담은 안녕감을 의미하는 성공적 노화로 이어질 가
능성이 충분하다. 그러므로 중년에게 있어 그릿을 
발휘하여 인내하고 노력하는 태도는 노년으로 넘어
가는 발달과정을 적극적으로 돕고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여 궁극적으로 성공적 노화로 이끌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한편 성공적 노화를 구성하는 3가지 요인(신체적, 
사회적, 심리적 요인) 가운데 사회적 요인은 외부 
환경과 그 환경에 접근하는 개인의 태도를 의미한
다(권기창, 권승숙, 2020). Bronfenbrenner(2005)
의 생태학적 체계이론(Ecological System Theory 
of Human Development)에 따르면, 개인과 개인
을 둘러싼 하위체계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상호작용 
관계를 맺으며 개인의 발달영역에 관여한다. 이는 
성공적 노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노력뿐만 
아니라 개인이 지닌 사회적 자원 역시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불어 자신이 가진 사회적 네트워
크(예: 종교활동, 봉사, 사회 기업 등)를 바탕으로 
타인에게 사회적 자본을 제공하는 것은 삶의 만족
감과 안녕감을 높이며, 이는 중년기에 갖는 사회적 
생성감의 의미를 더욱 배가시킬 수 있다(배유진, 
양수진, 2022; Fiori & Denckla, 2012). 이렇게 
사회적 요인은 성공적 노화에 필요한 조건들을 
직․간접적으로 제공하는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하
기에(권기창, 권승숙, 2020; Depp et al., 2010), 
본 연구자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그 영향력이 커질 
것이라 예상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릿이 성공적 노화를 도
모하는 과정이 사회적 요인을 통해 더욱 강화될 수 
있다고 보았고, 특히 중년에게서는 사회적 생성감
이 그 역할을 하리라 예측하였다. Erikson(1963)의 
생애주기 이론에 따르면, 중년기의 과업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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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를 위한 기반을 다지고 이들을 이끄는 것에 대
한 주된 관심”인 사회적 생성감(generativity)으로 
특징지어진다(Erikson, 1963, p.267). 사회적 생성
감은 다음 세대의 발전을 위해 개인의 자원을 공헌
해야 한다는 사회적인 기대와 타인에게 필요한 사
람이 되고 싶다는 개인 내적 욕구 및 양육 욕구로
부터 동기가 부여되고, 이러한 맥락 안에서 다음 
세대에 대한 의식적인 관심이 높아지는 것을 말
한다(McAdams & de St. Aubin, 1992). 중년의 
발달과업이라 할 수 있는 생성감의 달성은 정신
적 안녕감,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에 이르게 하며
(Vaillant, 2008), 반대로 생성감을 달성하지 못할 
시 침체감(stagnation)과 자기 독단에 매몰되어 상
실감, 허무함, 절망감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 상태
와 연결된다(Schoklitsch, 2012). 즉, 생성감의 성
취는 행복한 노년을 희망하는 중년의 기대와 맞물
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중년의 남녀가 그
릿을 통하여 생성감에 도달한다는 것은 성공적 노
화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짐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중년기의 사회적 생성감은 개인의 성공과 행복보다
는 타인을 위해 사회와 공동체에 이바지하는 친사
회적 방향으로 작동하며, 개인적인 동기와 사회적 
기대가 공존하고 상호작용하는 복합적인 심리적 발
달 양상을 나타낸다(Erikson, 1963; Morselli & 
Passini, 2015). 

무엇보다도 그릿이 높을수록 친사회적인 경향을 
보인다는 Duckworth(2016)의 연구에 따라, 친사
회적인 행동을 지속시킬 수 있는 특성인 그릿은 사
회적 생성감이라는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중년의 
성인에게 요구되는 건강한 심리 내적 역량이 될 것
으로 보았다. Wenner와 Randall(2016)은 63세가 
넘는 사람들의 그릿 수준이 친사회적 행동을 유의
하게 예측함을 밝혔고, Fleeson 등(2014) 역시 그

릿과 같은 성격 특성은 목표의 구체적인 내용(예: 
상황, 의도)과 관계없이 도덕적 목표를 이루는 끈
기를 보인다고 언급하였다. 즉, 사회적 생성감은 
중년기 발달과업으로서 달성해야 할 목표의 기능을 
하면서 동시에 그 자체로 친사회적인 특성을 보이
므로, 중년의 그릿이 사회적 생성감을 예측할 것이
라 가정하였고, 사회적 생성감을 그릿과 성공적 노
화의 관계를 매개하는 변인으로 상정하기에 적절하
다고 판단하였다. 

그런가하면 중년기의 사회적 생성감은 개인 내적 
욕구와 사회적 기대에 의하여 동기화되는 것으로
서, 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자발적인 동기와 친사
회적 경향성이 함께 발휘되지 않는다면 형성해나가
기 어려운 복합적인 자원이다(Erikson, 1963; 
Morselli & Passini, 2015). Hofer 등(2014)은 다
음 세대의 번영을 돕고자 하는 의지 및 관심을 전
제로 생성적인 목표(generative goals)가 성립하
며, 후대의 삶이 더 나아질 것이라는 믿음과 희망
이 생성적 목표의 수준을 조절할 수 있다고 주장함
으로써 사회적 생성감 수행의 자발성과 동기의 중
요성을 강조하였다. 생성적 목표는 생성적 행동으
로 실행되며, 이는 개인의 인생에 의미있는 방식으
로 통합된다(McAdams et al., 1998). 중년기의 정
체성 형성 과정은 삶의 의미의 통합과 재구조화, 
삶의 방향의 재정립을 하는 장이기에(김예본, 양수
진, 2021), 중년기 삶의 의미와 그 방향성이 사회
적 생성감 달성의 동기로서 작용할 것이라 가정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높은 그릿 수준
이 사회적 생성감을 강화하여 성공적 노화에 이르
는 과정에서 복합적인 동기가 발휘될 수 있음을 가
정하고, 사회적 생성감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실천
하기 위한 촉매로서 삶의 의미가 주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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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의미는 우리가 무엇을 위해,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안내를 제공한다. 중년기
가 제3 연령기로서 인생의 2차적 성장이 이루어지
는 시기라는 점을 고려한다면(Sadler, 2006), 중년
기의 방점을 삶의 의미에 두고 새로운 흥미와 열
정, 가능성을 발견하는 시기로서 바라볼 필요가 있
다. 또한 삶의 의미는 통제하기 힘든 일과 역경을 
이겨나가는 보호요인으로서 작용하며(김보라, 신희
천, 2010), 적응적인 대처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 
특징을 갖고 있어, 연령에 상관없이 그 긍정적 효
과가 증명되었다. 따라서 삶의 의미라는 가치체계
와 그릿과 사회적 생성감이라는 이타적 동기간의 
상호작용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다만, 그릿은 많은 선행연구를 통해 삶의 의미를 
높이는 예측 변인으로 언급된 바 있다. 그러나 중
년에 들어서면서부터 미래 시간에 대한 지각은 크
게 변화되며, 삶의 의미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사회
적 차원으로 확장된다.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
았다고 인식하여, 남은 시간을 보다 가치 있게 보
내고자 하는 미래에 대한 인식은 기성세대와 후대
를 연결하는 연대 의식으로 확장되어 전체적인 친
사회적 동기를 높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와 같은 
거시적인 미래를 장기적으로 조망하려는 이러한 관
점의 변화는 삶의 질, 특히 중년 이후의 안녕감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Hoppmann et al., 
201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년의 시기에 나타
나는 미래에 대한 주관적인 시간 지각의 변화로 인
해 그릿에서 성공적 노화로 향하는 전체적 기제가 
삶의 의미 수준에 따라 조절될 수 있을 것으로 판
단하였다. 

Steger 등(2006)은 삶의 의미를 의미추구
(search for meaning)와 의미발견(presence of 
meaning)의 독립된 2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의미

추구는 동기적 요소로서 삶에서의 의미를 찾기 위
한 욕구와 동기를 의미하는 반면, 의미발견은 의
미추구에 대한 결과적 요소로서 삶의 의미를 발견
하고 지니고 있다는 주관적인 감각을 의미한다
(Steger et al., 2006). 보통 삶의 의미 수준이 높
으면 행복한 삶을 살 가능성이 크다. 서수균 등
(2012)은 삶의 의미 수준이 높을수록 행복감의 수
준이 높음을 밝혔고, Wrosch 등(2004)은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는 노인들이 현실에 만족하
지 못하는 노년기를 보낼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McGinnis(2018)는 인생 후반기의 목표 재설정과 
위기에 대한 유연한 대처능력, 의미있는 삶을 추구
하는 것 등을 중년의 적응적 내적 자원으로 언급하
며 성공적 노화에 대한 삶의 의미의 역할을 강조하
기도 하였다. 그러나 삶의 의미의 두 가지 하위요
인을 독립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의미추구는 연령
과 발달단계에 따라 다르게 작용하기도 하며, 개인
적인 상황과 현재 삶의 의미를 느끼고 있는지에 대
한 여부에 따라 기능적으로 상이한 결과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김경희, 이희경, 2013). Steger 등
(2009)은 성인기 초기의 의미추구가 정체성, 사회
적 역할 등을 확립하려는 발달적 욕구로 인해 적
응적일 수 있지만, 생애 후기의 안녕감과는 부적인 
상관을 보임을 밝혔다. 즉, 중년기에 의미발견이 
동반되지 않은 의미추구는 다양한 정신건강 및 안
녕감에 일관된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것으로 간
주하고(Steger et al., 2006), 본 연구에서는 의미
추구를 제외한 의미발견만을 조절변인으로 설정하
였다. 

더불어 선행연구에 따르면 신체적 건강, 경제 상
태, 연령, 성별 등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졌다(안정신 
등, 2011). 성공적 노화는 여성에게서 더 높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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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 모형 

타난다는 결과와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다는 결과
가 혼재하며(정여진 등, 2014), 경제적 수준과 신체
적 건강은 중노년의 성공적 노화에 대한 인식을 예
측하는 데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김경연, 정여
진, 200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별과 경제 수
준 만족도, 주관적 건강상태인식을 통제 변수로 상
정하여 혼입변인의 효과를 최소화하였다. 

정리하자면, 본 연구에서는 역경 속에서도 목표 
달성을 하고자 인내와 끈기를 발휘하는 그릿(Grit)
을 성공적 노화를 예측하는 주요 변인으로 상정하
고, 성공적 노화와 그릿의 관계를 사회적 생성감이 
매개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이유인 즉, 중년의 발
달 과업이나 내적 욕구, 동기와의 관련성을 고려해
볼 때(Deci & Ryan, 2008), 그릿이 성공적 노화를 
도모하도록 하는 기제로는 사회적 생성감의 역할이 
중추적일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더불어 지나온 삶
을 재평가하며 삶의 의미를 발견하였다고 인식하
는 수준이 사회적 생성감의 매개 역할을 조절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 문제 1. 중년 남녀의 그릿이 성공적 노화를 
예측하는가? 

연구 문제 2. 중년 남녀의 그릿과 성공적 노화의 

관계를 사회적 생성감이 매개하는가? 

연구 문제 3. 중년 남녀의 삶의 의미발견이 그
릿, 사회적 생성감, 성공적 노화의 관계를 조절하
는가?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자녀가 있는 만 50~64세의 중년 남녀
를 대상으로 서울 및 수도권을 비롯한 대한민국 전
역에서 온라인 설문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
료는 전문 데이터 수집 업체를 이용하였다. 연령과 
자녀 유무 기준 등 인구통계학적으로 충족하지 않
는 대상자와 지나치게 짧은 완료 시간이나 동일 응
답률 등의 불성실한 자료는 데이터 수집 업체의 스
크리닝 단계에서부터 제외한 뒤 최종적으로 420명
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이들은 남성 211명
(50.2%), 여성 209명(49.8%)로 균등하게 표집이 되
었고 만 50세에서 만 64세까지로 연령 또한 고루 
분포되어 있었다(M=57.85, SD= 4.50). 본 연구에 
반영된 중년 남녀의 절반 이상이 자신의 연령을 실
제 연령보다 젊다고 지각하고 있었으며(60.2%),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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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특성 분류 빈도(명) 비율(%) 대상자 특성 분류 빈도(명) 비율(%)

성별
남 211 50.2

교육수준

중졸이하 3 0.8
여 209 49.8

고졸 84 20.0

연령

50-54세 127 30.2
대졸(전문대 포함) 269 64.0

55-59세 79 18.8
대학원졸 64 15.260-64세 214 51.0

혼인상태

기혼(사실혼 포함) 385 91.7

월평균
가계소득

100만원 미만 7 1.7
재혼(사실혼 포함) 2 0.5

100-300만원 미만 79 18.8
이혼 19 4.5

300-500만원 미만 125 29.8
별거 1 0.2

500-700만원 미만 94 22.4
사별 13 3.1

700-900만원 미만 63 15.0
자녀동거

그렇다 263 62.6
900만원 이상 52 12.4아니다 157 37.4

거주
지역

서울시 121 28.8

건강상태

매우 나쁨 5 1.2
경기도 140 33.3 나쁨 73 17.4
충청도 44 10.5 보통 232 55.2
전라도 26 6.2 좋음 109 26.0
경상도 76 18.1

매우 좋음 2 0.2
제주도 1 0.2

표 1.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N=420)

균적으로 3.46세 더 젊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전체 인원의 72.6%는 회사원, 공무원/교사, 자
영업 등 자신의 생활 영역에서 사회적 참여를 하고 
있었다. 연구 대상의 인구통계학적 분포에 대한 요
약 정보는 표 1과 같다.

연구도구

성공적 노화
본 연구에서는 중년의 성공적 노화 수준을 확인

하기 위해 박동배(2008)가 개발하고 박은희(2015)
가 수정하였으며 권기창과 권승숙(2020)이 활용한 
25개의 문항(총점: 100점)을 활용하였다. 성공적 
노화 척도는 노화에 대한 개인의 인식 수준을 측정
하였고 심리․정서적 측면(예: ‘성공적 노화는 삶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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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 시각, 태도, 관심을 가지는 것이다’), 신체
적 측면(예: ‘성공적 노화는 노화 현상을 자연스럽
게 받아들이는 것이다’), 사회적 측면(예: ‘성공적 
노화는 허물없이 이야기할 상대가 있어야 하는 것
이다’)의 3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모든 문항은 ‘전
혀 중요하지 않다(1점)’에서 ‘매우 중요하다(5점)’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
수록 성공적 노화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을 의
미한다. 박은희(2015)의 연구에서는 내적 합치도
(Cronbach’s α)가 .72 ~ .84로 나타났고, 본 연
구에서는 심리정서적 .82, 신체적 측면 .71, 사회
적 측면 .79로 나타났다. 

그릿
본 연구에서 중년의 그릿은 이수란 등(2021)이 

개발하고 타당화한 한국형 그릿 척도(K-GRIT; The 
Korean version of GRIT)를 사용하여 측정하였
다. 한국형 그릿 척도는 기존의 Original Grit 
Scale(Duckworth et al., 2007)의 정의적 특성을 
보완하고자 열정-즐거움, 열정-의미 영역을 추가하
였고 측정학적 문제를 고려하여 문항들의 코딩 방
법과 기술 방법을 수정하였다. 본 척도는 삶의 어
려움에도 목표를 쉽게 변경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
을 기울이는 노력지속성 10문항(예: ‘나는 달성하는 
데 몇 개월이 걸리는 일에도 꾸준히 집중할 수 있
다’)과 개인이 선택한 목표에 매력과 즐거움을 얼
마나 느끼는가를 측정하는 열정-즐거움 5문항(예: 
‘나는 이 활동에 푹 빠져 있다’), 개인의 목표에 대
해 가치를 느끼고 이를 통해 의미를 발견하는 정도
인 열정-의미 5문항(예: ‘이 활동은 나의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해준다’)으로 총 3 요인의 20문항
(총점: 115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수란 등(2021)
의 연구에서는 내적합치도(Cronbach’s α)가 .84 

∼ .91였고, 본 연구에서는 노력 지속성 .91, 열정
-즐거움 .92, 열정-의미 .88로 나타났다.

생성감
본 연구에서는 중년남녀의 생성감을 측정하기 

위해서 Morselli와 Passini(2015)가 개발한 사회적 
생성감 척도(Social Generativity Scale; SGS)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를 사용하기에 앞서 
석사과정생 두 명을 통해 영문 원척도를 한글로 번
안한 뒤 영어로 재번안을 하였을 때의 일치도를 비
교하여 평정점수가 적당히 높은지 확인함으로써 타
당도를 검증하였다. 본 척도는 다음 세대를 위해 
기여하는 것에 대한 관심을 측정하는 6문항의 총점 
42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예: ‘나는 미래 세대의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활동들을 한다.’), 7점 
Likert 척도로 평정하였다(1: 전혀 그렇지 않다 ~ 
7: 매우 그렇다).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생성감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Morselli와 Passini(2015)
의 연구에서 전체 문항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78, 본 연구에서는 .88이었다.

의미발견
삶의 의미를 발견했다고 인식하는 정도를 측

정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Steger 등(2006)
이 개발한 삶의 의미 척도(Meaning in Life 
Questionnaire; MLQ, Steger 등, 2006)를 원두리 
등(2005)이 번안 및 타당화 한 것으로 사용하였다. 
삶의 의미 척도는 ‘의미를 추구하고자 하는 욕구와 
동기’인 의미추구 5문항과 ‘삶에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느낌’인 의미발견 5문항, 총 10문항(총점: 
70점)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일부 선행연구에서 의
미추구는 개인이 처해 있는 상황과 발달 시기에 따
라 삶의 만족감과 안녕감에 일관된 영향을 미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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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한다는 결과가 존재하여(김경희, 이희경, 2013; 
Steger et al., 2006), 본 연구에서는 의미발견 요
인의 문항들(예: ‘나는 분명한 삶의 목적의식을 가
지고 있다.’)만을 사용하였다. 의미발견 문항들은 7
점 Likert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 7: 언제나 
그렇다)로 평정하였고, 원두리 등(2005)의 연구에
서 의미발견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88, 
본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87이
었다.

연구절차

본 연구는 ewha-202101-0013-05의 승인을 받
아 진행된 연구로 2022년 4월 22일부터 4월 26일
까지 데이터 수집 업체를 통해 온라인 설문을 실시
하였다. 설문을 시작하기 전에 본 연구의 목적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고, 연령, 자녀 유무 기준을 충
족하지 않는 대상자는 수집단계부터 제외하였다.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는 중년기 성인 자신이 주관적으
로 인식한 신체적․사회적․심리적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 성공적 노화를, 이러한 성공적 노
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심리사회적 변인들로 그
릿, 사회적 생성감 그리고 삶의 의미발견을 설정하
여 기초통계 및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인구통계
학적 특성 및 주요 변인의 기초통계와 상관관계, 
경로 분석 그리고 분석자료의 정규성과 측정 도구
의 신뢰도 분석을 위해 SPSS 25.0을 사용하였다. 
성공적 노화, 그릿, 사회적 생성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Hayes(2013)의 Process macro 
v.4.1을 이용하여 매개효과 검증을 시행하였다. 또

한 성공적 노화, 그릿, 사회적 생성감의 관계를 삶
의 의미발견이 조절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마찬가지
로 Process macro v.4.1을 이용하여 조건부효과 
검증을 시행하였다. 부트스트래핑 분석은 신뢰구
간 95% 수준으로 설정하고 10,000개의 표본을 
추출하여 그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였다(Hayes, 
2013). 조절 효과분석에 사용되는 변인들은 해석의 
용이성을 위하여 평균중심화된 값을 사용하였다
(Hayes, 2013).

결  과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본 연구의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치와 변인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각 
주요 변인의 왜도와 첨도의 절대값은 각각 3과 10 
미만으로 나타나 모든 변인들은 정규성 가정을 만
족하였다(Kline, 2015).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
한 결과, 각 변인 간에는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관
계가 나타났다(ps<.001). 모형을 검증하기 전, 주요 
결과가 본 연구에서 설정한 변인 외의 다른 요소에 
의하여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년의 성공적 노
화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인구통계학
적 변인들의 평균 차이를 고려하였다. 각 변인들의 
평균에서 성별 차이가 발견되는지 검토한 결과 성
공적 노화의 신체적 요인에서만 여성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t=-3.49, p<.01). 또한 성공적 노화
에 미치는 경제수준 만족도(t=5.10, p<.001), 주관
적 건강 인식수준(t=4.22, p<.001)에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므로 성별과 경제수준 만족도, 그
리고 주관적 건강상태 인식을 통제한 뒤 모형을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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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B SE
95% CI

lower upper
총효과

(그릿 → 성공적노화) .45*** .03 .384 .509

직접효과
(그릿 → 성공적노화) .34*** .03 .274 .401

간접효과
(그릿 → 사회적생성감 → 성공적노화) .11 .02 .073 .152

***p<.001

표 3. 매개효과에 대한 Bootstrapping 검증                                   (=420, Bootstrap = 10,000)

1 2 3 4
1. 성공적 노화 -
2. 그릿 .62*** -
3. 사회적 생성감 .56*** .46*** -
4. 의미발견 .61*** .56*** .52*** -

평균 3.70 3.50 4.64 4.69
표준편차 .47 .57 .86 1.03

왜도 -.27 -.14 -.09 -.31
첨도 .16 .23 .36 .34

***p<.001

표 2. 주요 변인 간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420)

증하였다.

매개효과와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그릿이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사회적 생성감이 두 변인의 관계를 매개하는지, 
그리고 사회적 생성감의 매개효과의 크기가 의미
발견의 수준에 따라 변화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PROCESS macro의 model 4번과 7번을 활용하여 
변인 간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그릿과 성공적 노화의 관계에서 사회적 

생성감의 매개효과 검증

먼저, Preacher와 Hayes(2004)의 제안에 따라 
조절변인을 제외하고 그릿과 성공적 노화의 관계
에서 사회적 생성감의 단순매개효과를 PROCESS 
Macro의 model 4를 통해 검증하였다. 그 결과(표 
3. 참조) 그릿은 성공적 노화를 직접적으로 예측하
였고(B=.34, t=10.47, p<.001), 사회적 생성감 역
시 성공적 노화를 정적으로 예측함을 확인하였다
(B=.18, t=8.35, p<.001). 그릿이 사회적 생성감에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엄지원, 양재원, 배유진, 양수진

66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Vol.36, No.2, 2023 journal.baldal.or.kr

비표준화계수, ***p<.001, *p<.05
그림 2. 통계 모형

조절된 매개지수 BOOT SE
95% CI

lower upper
.022 .10 .004 .043

표 4. 조절된 매개효과의 Bootstrapping 검증                                  (=420, Bootstrap =10,000)

그림 3. 삶의 의미에 대한 그릿과 사회적 생성감의 상호

작용

미치는 직접효과 역시 유의하였다(B=.62, t=9.02, 
p<.001). 다음으로 사회적 생성감의 매개효과가 통
계적으로 유의한 지 부트스트래핑 검정을 시행하였
다. 부트스트래핑 분석을 위해 10,000개의 표본을 
추출하였고, 신뢰구간 95% 수준에서 통계적 유의
성을 확인하였다. 신뢰구간의 하한값과 상한값 사
이에 0이 포함되지 않을 때 유의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Peacher & Hayes, 2004). 그 결과, 중년의 
그릿과 성공적 노화의 관계에서 사회적 생성감의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B=.11, CI, [.072~.152]). 그러므로 그릿과 사회적 
생성감은 각각 성공적 노화를 높이는 직접적인 요
인이며, 특히 그릿은 사회적 생성감을 통하여 성공
적 노화를 높이게 되는 부분 매개효과를 가진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중년의 그릿이 사회적 생
성감을 중간 기제로 성공적 노화로 향한다는 연구 
가설이 지지되었다.

그릿, 사회적 생성감, 성공적 노화 간의 

관계에서 삶의 의미발견의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이어서 삶의 의미발견 수준에 따라 그릿과 성공
적 노화의 관계에서 사회적 생성감의 매개효과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PROCESS Macro 
model 7을 사용하여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였
다(Hayes, 2015). 그 결과, 조절변수인 삶의 의미
발견의 수준에 따라 그릿과 사회적 생성감의 관

계가 조절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B=.12, t=2.36, 
p<.05), 95% 부트스트래핑 신뢰구간 내에 0이 포
함되지 않아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생성감의 매개효과 또한 삶의 의미발견 수준에 
의해 조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95% CI, [.004, 
.043]). 조절된 매개지수는 .022로 산출되었으므로
(표 4. 참조), 삶의 의미발견이 클수록 조건부 간접
효과의 크기가 커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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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발견 B BOOT SE
95% CI

lower upper
-1SD (-1.03) .04 .02 .003 .070

M (.000) .06 .02 .029 .093
+1SD (+1.03) .08 .02 .042 .126

표 5. 의미발견에 따른 그릿의 조건부 간접효과                                   (=420, Bootstrap =10,000)

조절된 매개효과가 의미발견 수준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해석하기 위해 의미발견이 평균보다 낮
은 수준(-1SD)에서부터 평균(M)보다 높은 수준
(+1SD)까지 수준별로 구분하였다. 의미발견의 모든 
수준에서 95% 신뢰구간 내에 0을 포함하지 않고 
있어 조절된 매개효과가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고 
해석할 수 있다(그림 3, 표 5 참조). 따라서 의미발
견 수준이 높을수록 그릿과 성공적 노화의 관계에
서 사회적 생성감의 매개효과의 강도는 증가한다.

논  의

본 연구는 어떠한 심리사회적 자원을 통하여 중
년기 성인이 성공적 노화에 이를 수 있는지 그 기
제와 역할을 발달적 차원에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중년기는 신체 및 인지 기능의 쇠퇴를 경험하며 자
녀양육과 은퇴불안과 같은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위기를 경험하는 동시에 다채로운 능력과 심리사회
적 역량이 최고조에 달하는 시기이다. 이에, 역경
에 대한 심리적 자원으로 알려진 그릿이 중년의 성
공적 노화를 예측할 것으로 기대하였고 그릿과 성
공적 노화의 관계는 사회적 생성감에 의해 설명된
다고 보았다. 그리고 사회적 생성감의 매개효과는 
삶의 의미발견 수준에 의해 달라질 것으로 상정하
여 조절된 매개모형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

다. 연구의 주요 결과 및 논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중년 남녀의 그릿 수준은 성공적인 노화를 

유의하게 예측하였다. 즉, 중년의 그릿 수준이 높
을수록 성공적 노화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았다. 성
공적 노화를 중․노년기의 발달적 특성을 반영한 
주관적 안녕감이라고 이해하였을 때, 이는 그릿이 
연령에 상관없이 주관적 안녕감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다는 다수의 선행연구로 뒷받침되는 결과이다. 
그 구체적 예시로 그릿은 영아기부터 걸음마기 자
녀를 양육하는 초산모(박주하 등, 2021), 중년기 위
기감을 경험하는 중년여성(김예본, 양수진, 2021), 
은퇴 불안을 가진 중년 남녀와(황예은, 양수진, 
2020), 신체 기능의 감소로 인한 질병이나 장애 또
는 재정적 어려움을 맞닥뜨리게 되는 노인에게도 
행복감이나 삶의 만족감을 예측하는 심리적 자원으
로 밝혀져 있다(Rhodes & Giovannetti, 2022). 그
러므로 본 연구의 결과는 그릿이 구체적인 목표 달
성을 위한 원동력으로 기능할 뿐 아니라, 삶 전반
에 걸쳐 발달 시기마다 경험하게 되는 특수한 과업
에서 긍정적으로 발휘된다는 최근 연구들과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강문선, 양수진, 2019). 중년
기는 인생 주기 가운데 가장 많은 역할과 책임을 
부여받은 동시에 부정적 생활 사건과 장애에 쉽게 
노출되는 시기로(Lachman, 2004), 그 자체를 위
기의 시기(midlife crisis)로 바라보며 중년의 잠재
력을 과소평가하는 태도가 많았다(Giuntella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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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중년의 시기에 그릿
이 높다면 성공적 노화에 들어설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밝혔으며, 여러 손실이 발생하는 발달적 맥락
에서도 이를 대체할 수 있게 하는 그릿의 긍정적 
속성을 재검증하였다.

두 번째로, 본 연구에서는 앞으로의 세상과 미래 
세대를 위한 책임과 헌신과 관련된 문항들을 통해 
사회적 생성감을 측정하였으며, 사회적 생성감이 
성공적 노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그릿과 성공적 노화 사이를 매개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책임감, 그리고 다
음 세대를 위하여 기여하고자 하는 친사회적 동기
가 복합적으로 작용할 때 성공적 노화에 긍정적 영
향을 미친다는 근거가 된다. 그릿은 노력의 꾸준함
과 노력의 지속성으로 구성된 비인지적 성격 특성
이지만 자신의 노력과 열정을 발휘하는 행위 자체
는 타인에게 도움이 되고 싶은 동기를 갖고 관철한
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따라서 지금의 어려움을 
인내하고 극복하며 그릿을 발휘하는 동기는 자연스
럽게 타인지향적 관점에서 이뤄지며, 이는 중년기 
성인의 발달과업인 사회적 생성감을 높여 개인의 
사회적, 신체적,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전반적 만
족도를 높이는 기제로 이어짐을 본 연구 결과가 설
명하고 있다. 사회정서적 선택이론(Socioemotional 
Selective Theory: SST)에 의하면, 새로운 정보를 
추구하는 것에 중요성을 부여하는 청년기와 달리, 
노년에 가까워질수록 동기의 전환이 발생하여 정서 
조절을 통해 정서적 만족감과 안녕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특히 자신
의 능력과 역할이 다음 세대를 위해 기여된다고 느
낄 때 중년의 주관적 만족감이 높아지기에(Vaillant, 
2008), 이들은 자신에게 긍정적 정서 경험을 줄 수 
있는 환경과 교류하고 대인관계 접촉에 변화를 유

도하는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시도를 하게 된다. 이
러한 시도는 사회적 생성감을 달성할 수 있는 기반
을 마련해주기에 정서적 만족은 물론 삶의 만족감
으로 귀결될 수 있다. 따라서 중년이 경험하는 복
합적인 동기인 사회적 생성감이 개인의 정신적 안
념감으로 이어지는 기제는 사회정서적 선택이론을 
지지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본 연구는 중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는 점에서 그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검증되었을지라
도 그릿이 발휘되는 기제는 연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고려하여 해석되어야 한다. 주로 성인 초기 
대학생과 청소년의 학업 능력 또는 높은 근속과 같
은 객관적 성취를 예측하는 특성으로 잘 알려진 그
릿이(Eskreis-Winkler et al., 2014), 정서적으로 
의미 있는 목표들에 가치를 두는 중년의 삶에서도, 
어떻게 여전히 가치를 발휘하게 되는지에 대한 연
구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중년기에는 노화로 
인한 한계를 실감하고 개인의 목표에서 역할 제한
이나 능력의 저하를 경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Mustafić & Freund, 2012). 그러나 개인이 세우
는 성취 목표는 축소될지라도, 생애주기의 각 전환
점에 닿게 되면 사회에서 부여하는 발달과제를 
개인이 달성해야 할 발달 목표로 의식하게 되며
(Havighurst, 1952), 그 목표에 가까워지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게 된다(Heckhausen 등, 2010). 
즉, 발달과업은 객관적이고 가시적인 목표는 아니지
만, 오랜 노력이 요구되는 암묵적인 지향점으로 이
해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
해서는 평소의 자신의 상황을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다는 능력에 대한 확신과 인내 등이 요구된다. 그
러므로 본 연구에서 밝힌 장기적인 목표를 향한 인
내와 열정을 발휘하는 비인지적 성격특성인 그릿과 
성공적 노화, 그리고 중년의 발달과업인 생성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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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접한 관련성은 그릿이 발달적 맥락 안에서 개인
의 적응을 돕는 핵심적인 자원임을 공고히 한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생성감이 그릿과 
성공적 노화를 매개하는 설명력의 크기가 중년의 
삶의 의미발견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 조절된 매개
효과를 확인했다. 구체적으로, 그릿이 사회적 생성
감을 통하여 성공적 노화를 예측하게 되는 경우, 
중년의 삶의 의미발견 수준이 높을수록 사회적 생
성감의 영향력이 더욱 강조되었으며, 반대로 삶에
서 의미발견이 미미한 중년의 경우에는 성공적 노
화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생성감의 역할이 줄어
들었다. 본 연구에서 의미발견이 보인 조절된 매개
효과는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의식하는 주관적 감
각의 정도가 사회적 생성감이 작동하게 하는 핵심 
기제임을 시사한다. 아마도 이는 사회적 생성감이
라는 이타적이고 상위적인 목표가 누구에게서나 자
연 발생하기는 힘들기 때문이라 예상된다. 그렇기
에, 삶의 태도와 행동을 결정하고 앞으로의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는 가치체계이자 심리적 자원으로 알
려진 삶의 의미는 어떠한 동기로 그릿을 발휘하게 
되는지 그 방향성을 결정하는 가치의 바탕이 된다
고 볼 수 있다(Baumeister & Vohs, 2002). 그리
고 삶의 의미발견 수준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미래
를 더 확장되고 긍정적으로 조망하는 태도를 보이
기에(한경훈 등, 2017), 다음 세대에 대한 친사회적 
동기인 사회적 생성감이 발휘될 가능성 역시 높을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는 길어진 노년을 성공적으로 보내기 위
한 개인의 내적 자원과 이들 간의 역동을 고찰하였
으며, 무엇보다도 노년기 당사자들이 아닌 성공적 
노화에 대한 자원을 예비해야 하는 중년기를 대상
으로 하였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특히, 개인이 
가진 내적 특성과 사회적인 요소가 조화를 이룬다

는 것은 발달적 관점에 있어 매우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 중년에 주어진 발달과업에 성공적으로 도
달할 때 다음 발달단계인 노년기를 안정적으로 준
비할 수 있게 된다. 더욱이 그 출발점이 되는 그릿
은 변하지 않는 타고난 성격특성으로 읽혀왔으나, 
최근에는 다수의 학문 분야에서 그릿 개입에 대한 
효과성 검증 연구를 통해 그릿이 전 생애에 걸쳐 
발달 가능하며 학습될 수 있는 특성으로 강조되고 
있다(Alan et al., 2019). 따라서 본 연구는 그릿의 
가변적이고 유연한 특성이 중․노년의 성공적 노화
를 위하여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한 대답을 
제공하였다고 생각한다.

후속 연구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 보완해야 할 제
한점과 제언을 짚어본다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와 같이 심리적 역량이나 사회적 네트워
크 또는 삶의 의미발견이란 지속적인 노력과 인내
로 계발되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므로, 성공적 노화
의 현실적인 준비는 노년기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진 중년기부터 대비되고 연구되어야 한
다(임희규, 2012). 그러나 생물학적 능력의 감퇴와 
사회적 입지의 변화 등의 실(loss)을 보상하기 위해 
중년기부터 축적한 심리사회적 자원의 역할이 실제
로 노년기에서의 안녕감을 정확하게 예측하는지 검
증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본 연구의 횡
단적 연구 방법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시간에 따른 
경과가 검증되어야 하고, 이를 위하여 종단연구의 
설계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표집으로 조사한 대상자는 자
녀가 있는 남녀 만 50~64세로 모든 중년기 성인에 
대한 해석으로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우
선 본 연구에서 자녀가 있는 중년기 성인으로 대상
을 제한을 둔 것은 중년의 경험에는 저마다 차이가 
크게 발생하며(Heckhausen, 2001), 노년기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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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며 노화로 인한 사회․신체․정서적 득과 실이 
공존한다는 것 이외에는 명백한 공통점을 찾기 어
려울 정도로 개인 간․내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
나기 때문이다(Baltes et al., 1999; Lachman, 
2004). 따라서 가능한 안정적이고 동질적인 집단을 
모으기 위해 한국 사회에서 더욱 일반적인 형태로 
여겨지는 자녀가 있다는 조건으로 한정하였다. 더
하여 우리나라에서 규정하는 노령의 기준인 만 65
세 이상에 대해서는 사회적 흐름에 따라 조정이 필
요하다는 시각이 크기에 본 연구에서 규정한 만 
50~64세가 정확히 ‘중년’을 의미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표집 대상의 특성과 형태에 대한 임의적 기
준을 적용하였다는 한계가 있었음을 밝히며, 발달
적으로 중년기와 노년기를 규정하는 연령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 또한 지적하는 바이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노화를 
단순 노년기 성인에 국한하지 않고 중년 성인의 관
점까지 확장해 성공적 노화에 주목하였다는 점에 
그 강점이 있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는 개인의 비
인지적 성격특성으로 알려진 그릿이 중년의 삶의 
만족감과도 밀접하게 관여되고 있음을 시사하며 추
후 제공될 수 있는 전략적 개입에 대한 초석을 마
련하였다. 본 연구의 의의와 한계점 및 제언을 바
탕으로 우리나라 중․노년의 안녕감 발전에 현실적
인 도움과 지지를 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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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explored how grit, a psychological resource in midlife, promotes successful 
aging by supporting social generativity. We also examined whether the presence of meaning 
in life(POM) moderates the mediating effect of social generativity. In this study, 420 
middle-aged adults(M=57.85, SD=4.5), all of whom were married and had children, completed 
a self-reported questionnaire. After controlling for gender, socioeconomic status, and 
physical  health status, the results showed significant positive direct and mediating effects of 
social generativit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grit and successful aging in midlife on all 
pathways. Additionally, we found that POM moderated the mediating effect of social 
generativity. These findings suggest that the greater the perceived meaningfulness of life in 
midlife, the greater the influence of social generativity in mediating grit and successful 
aging.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sheds light on the dynamics of psychological 
resources that may support successful aging in middle adulthood and longe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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